
손 혜 숙 

  본인은 (사)대한간호협회 지부장 및  상근이사, 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원중심으로

 일하는 제2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원칙을 준수하고,

  둘째,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셋째, 저의 좌우명인 ‘盡人事待天命’을 가슴에 새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소통능력으로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맞이하여 전문직 간호사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소통능력으로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맞이하여 전문직 간호사들의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과 함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